
EU, 제약산업 연구투자 소홀
전통 의약품 개발 치중 … 첨단 생명공학 등 15% 불과

EU 제약산업은 매년 총 매출액의 1 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신약개발 실적은 2 0년

전의 1 / 2에서 9 0년대에 1 / 3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 U내 중소기업은 생명공학 또는 유전자 공학쪽의 기술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본의 중소

기업과는 달리 연구투자 위험부담이 적은 전통의약품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향후 세계 제약시장을

주도해나갈 기술혁신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 볼때 전세계에 1 0 0여개 기업 정

도가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 0여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약 1 / 2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2 0개 기업중 E U기업은 8개 기업에 달하나

미국기업과 비교시 매출액·이익률·성장률 면에서 저

조한 상태이다. 특히 기업의 신기술 개발 능력의 척도가

되는 거대 성공제품(세계 7대 시장중 6개 시장에서 판

매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미국이 4 3 %를 점유하고 있

으나 E U는 3 1 %에 불과하며, 신약개발 비율도 점차 하

향추세로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미국이 6 5 %인 반면,

E U는 1 5 %에 불과하다.

한편, EU제약산업은 생산규모면에서 G D P의 약 1 %를

점유하며, 연간 평균성장률 5%, 평균 부가가치 4 0 %로

연간 무역흑자가 4 9억E C U에 달하는 세계 거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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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약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100만ECU (IECU＝1 . 1 3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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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구개발 투자현황( 1 9 9 1 )
(단위 : 100만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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